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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 하부조간대의 지충이 톳 구멍갈파래 등 다양한 해조류 군락이 자리를 잡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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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용암류 암석 조간대 해양동물 서식 공간 제공

용천 거스린 물 복원후 원형상실 가치 하락 방치' ' 

제주시 애월읍 동귀리 조간대는 도내 다른 마을어장에 비해 조간대의 폭이 넓은 편으로 육상

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영향이 적어 비교적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동귀리 관전동 조간대는 육상에서 담수가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기수역 으로 이곳 용천에서 나오는 담수 용천수 와 염수에 적응한 다양한 식물들과 ' ' ( )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조간대 탐사대는 지난 월 일 오후 시 썰물 시간대에 맞춰 동귀리 조간대를 찾았다 밀물이 5 6 4 . 

빠져나간 관전동 상부조간대에는 해조류나 저서동물 모두 종이 우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1 2∼



게 나타났다 해조류중에는 납작파래가 조간대를 거의 덮고 있었고 곱슬염주말과 적갈색의 연. 

골질로 꾸불꾸불한 끈 모양이며 불규칙하게 가지를 많이 내고 모여나 다발을 이룬 꼬물꼬시래

기가 돌에 부착해 자라고 있었다 저서동물로는 따개비와 좁쌀무늬고둥 총알고둥 개울타리고. , , 

둥 댕가리 등이 주로 관찰됐다, .

관전동 상부조간대에는 용천 거스린 물 을 비롯해 크고 작은 규모의 용천수 곳에서 흘러 나' ' 3

오고 있었다 특히 이곳 거스린 물 용천수는 보통 내륙에서 해안방향으로 분출되는 용천수와. ' ' 

는 달리 해안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분출돼 주민들은 이 용천수를 매우 신성시했다고 한다 이. 

에 따라 지역주민 문원수씨가 지난 년 월 일 자비로 복원했고 이후 지난 년 월 1975 8 25 2010 5

일 행정의 지원으로 거스린 물 재복원이 이뤄졌지만 원형이 크게 훼손됐고 물의 순환이 제31 ' '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바닥은 썩어 가는 파래만 가득차 있었다.

하귀와 동귀리 중간에 위치한 조간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 띠 삐비 군락( ) .▲①



재복원후 원형이 훼손된 거스린 물 의 모습' '▲

하부조간대는 생물상이 단조로운 상부조간대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

었다 지충이와 톳 구멍갈파래 우뭇가사리 누운분홍잎 등 모두 종의 해조류가 관찰됐고 저. , , , 16

서동물은 총알고둥과 군부 밤고둥 꽃고랑따개비 등 종을 만나 볼 수 있었다, , 12 .

관전동 조간대 탐사후 하귀리에서 동귀리 중간에 위치한 조간대에 이르자 청정한 해역에만 서

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생식물 띠 삐비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해풍에 너울거리는 띠 군락은 ( ) . 

초원을 연상하게 했다.

조성환 자문위원 주 연안생태기술연구소장 은 이 곳에 분포하는 염생식물 띠 군락은 연안에서 (( ) ) "

조간대로 흘러드는 육상 유입수를 여과해 연안어장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

하귀리 서쪽에 위치한 동귀리의 조간대는 다양한 범위의 조간대로 구성돼 있었고 삼별초의 역

사를 간직하고 있는 동귀포구 에 인접한 조간대는 뻘의 특징을 갖는 조간대로 구성된 반면 동' '

귀어장 동쪽의 조간대는 하귀 조간대와 같은 다양한 크기의 아아용암류 암반으로 구성돼 있었

다.



하귀리 상부조간대에 서식하는 납작파래와 댕가리 지충이 패 군락, , ▲

동귀리 하부조간대에 서식하는 톳 ▲



강순석 자문위원 제주지질연구소장 은 제주 대부분의 해안은 빌레해안이지만 이곳은 강정포구( ) "

와 표선면 가마리 해안 귀덕 리 해안 종달리 지미봉 앞 해안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아아용, 2 , 

암류 암반해안으로 돼 있다 면서 아아용암류는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으로 부서지기 쉽기 때문" "

에 주변에는 돌맹이로 구성된 암석 조간대가 잘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런 곳들은 패류를 비롯

해 해안성 해양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

동귀리의 상부조간대 역시 생물상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해조류는 모란갈파래 애기가시덤불, , 

부챗살 등이 주로 눈에 띄었고 저서동물은 거북손 대수리 댕가리 좁쌀무늬고둥 개울타리고, , , , 

둥 등이 관찰됐다 동귀리의 하부조간대에는 톳 우뭇가사리 패 지충이 개우무 미역 등의 해. , , , , , 

조류가 상부조간대에 비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었으며 저서동물은 담황줄말미잘 총알고둥, , 

타래고둥 큰뱀고둥 등 종이 관찰됐다, 12 .

이러한 동귀리 마을어장 조간대 환경은 바다철새들에게도 중요한 먹이공급원이 되고 있다 도. 

요 물떼새류들이 번식지인 시베리아 습지로 가기전에 중간 기착지인 조간대에 앉아 잠시 휴식·

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강시영 고대로 강경민기자/ = · ·

전문가 리포트 사람 물새 공존 생태적곳간으로 보전해야[ ]" · " 

매년 월은 제주도 이남에서 월동하던도요 물떼새류들이 번식지인 시베5 ·

리아 습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기착지인 제주도 해안조간대를 통과하는 

시기이다.

제주 해안에 내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대부분 도요새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체수는 먹이

량과 습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날 노랑발도요를 비롯해 중부리. 

도요 흰물떼새들이 동귀 해안조간대 일원에서 게류 갯지렁이류를 찾고 , , 

있었다. 

보통 수심이 얕은 조간대는 도요 물떼새류와 백로류의 먹이공급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제주·

의 해안조간대는 흑로 쇠백로 왜가리 등의 백로류를 비롯하여 물새들의 좋은 취식지가 되고 , , 

있다.



제주조간대는 도요새 먹이공급원이다.▲

특히 거스린 물 과 같은 용천수가 여러군데에서 흘러나오는 동귀 해안조간대는 민물과 바닷물' '

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새들의 먹이가 되는 해양생물의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물새들의 먹이 . 

풍부도는 수질 환경과 취식지 면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

육상의 환경저해물질이 하천수를 따라 조간대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요지점을 대상으

로 수질변화 환경오염물 잠재적인 먹이원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일대는 지역, , . 

주민들의 생업 공간이면서 소득원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새들의 공존을 위한 생태적 곳간으로 

보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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